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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의 현황                                  16-04-22

국제 경재를 주로 연구하는 피터슨연구소 (Peterson Institute)의 발표에 의하면 세계의 중요 경제권 중에서  미국의 경제  현황이 가장 건전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2016년의 경제성장률을 2%로 보고 있는데 이는 다른 경제국가들에 비할 때 매우 좋은 기대치라고 했습니다.  유로 (Euro)화를 사용하는 19개 국가들은 2016년의  성장률을 1.5%로 기대했으며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0.4%로 기대했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10%를 초과했던 지난 수년의 성장률을 지속할 수 없으며 2016년은 6.4%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피터슨 연구소는 국제통화기금 (IMF)과 세계은행의 총회 직전에  즉 일년에 두번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합니다.  국제 통와기금도 경제성장 예상치를 발표하는데 피터슨 연구소보다 하루 늦개 발표허며 이 두곳의 성장률 발표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1997년부터 2006년 사이에는 신생 경제국가들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경제성장이 선진국 들(미국, 유럽, 일본 등)을 앞섰습니다. 위의 신생 국가들은 지금도 평균 4% 의 연간 성장률을 유지하지만,  수년 전에 비하여 선진국가들과의 성장률 격차가 크게 좁혀졌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경제규모는 75조 달러입니다. 그러면 1%의 성장률 차이는  7500억 달러입니다. 세계경제가 연 1%씩 성장한다면 10년 후에는 7조5,000억 달러의 경제력 증가를 말합니다. 세계 경제을 악화하는 큰 요인은 중국 경제의 침쳬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제조위주경제로부터 서비스 위주 경제로 전환하려 하는데 이 노력이 성공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관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서비스 위주 경제로 전환되면 중국에 원자재를 공급하던 국가들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자면  오스트랠리아입니다. 오스트랠리아는  수출 전량의 34%를 중국에, 26%를 한국에, 일본과 브라질에  18%를 수출해왔습니다. 반면에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비율은 전체 수출의 8%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의경제가 약화하면 미국도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중국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국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약화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출수요가 줄게 되어 미국의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제 통화기금은 경고합니다. 주요 경제국가의 한두 개가 침쳬에 빠지면  다른 국가들이 침쳬 연쇄 반응을 겪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미국은 가장 튼튼한 경제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피터슨 연구소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정치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민주화가 차질을 보이면 정부측의 서비스와 개인 소득이 차질도 겪게 된다는 이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의 기대와 얻는 가치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실망이 커져서 경제가 약화할 것입니다.   요즈음 경제 공황을 예측하는 비관주의자와 세계 경제가 계속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주의자가 있습니다. 저는 한정된 지식만을 갖고 있지만 후자에 속합니다.  셰계의 경제는 종합적으로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끝
